
상장 화학기업의 2/4분기 영업실적(IFRS 연결기준)
                (단위: 억원, %)

회사명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
한국타이어 2,155.00 112.01 -7.68
LG하우시스 330.00 101.17 444.55
제일모직 1,032.00 64.47 8.32
락앤락 200.00 28.03 -6.15

삼성엔지니어링 2,042.00 24.52 7.89
녹십자 162.00 10.06 -22.29
삼성SDI 840.00 -5.86 25.30
삼성정밀화학 250.00 -17.36 12.49
LG화학 5,030.00 -35.13 9.47
LG생명과학 16.00 -39.32 흑자전환

유니드 115.00 -44.36 121.04
OCI 940.00 -74.06 -6.84
금호석유화학 288.00 -89.57 -77.72
SK하이닉스 228.00 -94.90 흑자전환
호남석유화학 -324.00 적자전환 적자전환
SK이노베이션 -1,053.00 적자전환 적자전환

S-Oil -1,612.00 적자전환 적자전환
KP케미칼 -67.00 적자전환 적자전환

자료) 에프앤가이드 

화학·정유,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
S-Oil, 2/4분기에 1612억원 적자 … SK이노·호남·금호·OCI 타격 커

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절반이 2/4분기에 영업이익 적자 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.

특히, 석유화학을 비롯해 에너지, 제철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

다.

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, 8월3일까지 2/4분기 영업실적(연결재무제표 기준)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

들은 모두 69곳으로 49.2%인 34곳의 영업이익이 적자 또는 감소세를 기록했다.

S-Oil은 161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이어 SK이노베이션 1053억원, 호남석유화학 324억원, LG디스플레

이 255억원 적자를 나타냈다.

에너지 및 화학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은 중국

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

제이윤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
또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가격하락으로

영업이익이 94.9% 줄어들어 228억원에 불과했

고 LG유플러스(-94.8%), 금호석유화학(-89.5%),

외환은행(-82.8%), OCI(-74.0%), 삼성테크윈

(-71.8%), 우리금융(-66.4%), 코스코(-39.0%)도

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.

반면, 삼성전자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1/4분

기에 비해 14.9%, 전년동기대비로는 79.22% 증

가해 6조7241억원에 달했다.

또 현대자동차는 17.8%, 기아자동차는 18.1%

씩 증가했다.

각국의 내수 소비확대 정책의 수혜를 입은

것으로 판단된다.

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“상장기업

의 부진한 영업실적은 세계경기 악화에 의한

수출 부진의 영향이 가장 크다”며 “2/4분기에

유로존 위기가 본격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은 소재와 화학 부문의 이익이 크게 감소했다”고

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8/06>


